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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 푸 른 어 린 이 도 서 관
#인천 연수구 #임대료 지원

1998년 개관, 올해로 스무 살

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도서관의 불모지에서 시작됐습니다. 공

립도서관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이끌었던 민간 사립작은도서관의 명맥을 유지하

며, 지역의 독서문화운동을 이끄는 도서관으로서 20년째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. 

책의 소중함, 책 읽는 민주시민의 힘을 기르고 나누는 공간

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 운영,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, 지역과 

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영역의 확대 등으로 민간 사립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

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

꾸준히 이어오는 묵묵한 힘

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미래를 꿈꿉니다. 슬로건인 ‘나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늘

푸른어린이도서관’을 기반으로 ‘함께 읽고, 함께 만나고, 함께 성장하고자’ 노력할 

것입니다. 



110마흔아홉,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

공간이 너무 소중하지만,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있

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. 늘

푸른어린이도서관은 2, 3층을 사용 중인 월세 세입자입니다. 공간

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, 월세 부담도 컸습니다. 공간

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불만이 컸지만, 이야기할 곳도 없었습니

다.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 별로 생기기도 했지만, 월세

를 지원하는 곳은 없었으니까요. 도서관은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

니기에. 2017년 새해 계획을 짜면서도 정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. 

그 때 만난 긴급지원119는 정말 고마운 기회였습니다. 월세, 

인건비 등 자유롭게 써도 좋다고 하여, 당연히 공간유지를 위한 비

용으로 결정하고 사업에 지원했습니다. 실제로 지원금이 들어왔을 

때,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운영위는 무척 기뻤습니다. 

긴급지원119와 함께한 

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

2017년은 어떠했나요?

긴급지원119를 만난 후, 도서관에서 잠시 미뤄두었던 일상

의 일들이 보였습니다. 미뤄두었던 장서점검을 제대로 하고, 서

가의 위치를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. 

무엇보다 매달 북큐레이팅을 정기적으로 실시, 이용자들에게 좋은 

책을 권하고 함께 읽는 ‘늘푸른’다운 일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었

습니다.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팀장들도 도서관의 

고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. 늘푸른은 지원사업 

등을 팀장, 운영위 단위로 공개, 공유합니다.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

한 생각 등이 좀 더 진지하게 와 닿은 것 같습니다. 이처럼 공간의 

안정화는 도서관의 일상을 돌려주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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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푸른어린이도서관의 

2018년은 어떠한가요?

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

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

다면?

그렇게 ‘늘푸른’다운 일상이 돌아온 2017년. 늘푸른의 장점

을 전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, 좋은 반응을 이끌었습니다. 

늘푸른이 가진 장점은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장서와 그것을 읽어내

는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다만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

해 이러한 역량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, 그동안은 이러한 일들이 드

러나는 계기가 적었습니다. 2017년에는 일상 속에서 늘푸른의 장점

을 알리고,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대표적으로 월별 북큐레이팅

에 대한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지요. 북큐레이팅을 위해 많은 책

들을 쌓아두고 고민하는 동아리 사람들을 보는 것, 아가와 엄마가 

함께 독서동아리모임을 하고, 책 읽는 엄마 뒤에 누워 잠을 자고 있

는 아이를 보는 것…. 평화롭게 돌아온 늘푸른의 일상이 기억에 남

습니다.

20살을 잘 정리하고 한 점을 찍고 가야하는 시기입니다. 늘

푸른어린이도서관은 올해 20살입니다. 그 고민 안에는 공간, 사람, 

책이 있습니다. 새해를 맞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는 장을 만들 것

입니다. 일상을 단단히 잡고, 지역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, 함께 

책 읽고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서 늘푸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

려합니다. 

민간사립작은도서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. 하지만, 

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이 끌어내는 힘은 큽니다. 

힘냅시다!




